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Rhodia, 재기 몸부림 눈물겹다!
핵심사업 매각으로 운용자금 확보 … 정상화까지 고통 감내해야

Rhodia가 일부 사업부의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Rhodia는 2004년 5월11일 Danisco와 식품원료사업를 3억2000만유로에 매각키로 최종 타결을 본 상태이며 

Bain Capital과 북미의 특수인산 사업부 매각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유럽 특수인산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Thermphos International과 배타적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북미 특수인산 사업부의 매각가치는 5억5000만달러로 추산되며 2004년 3/4분기 매각완료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hodia는 지난 4-5년간 Albright & Wilson과 ChiRex 인수 등 무리한 M&A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Chapter11 돌입이 예견되기도 했으나 일련의 매각으로 필요한 운용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hodia 경영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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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유로 분기별EBITDA
구조조정비용을 제외한 EBITDA

그러나 심각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돼 안정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Rhodia Korea 관계자도 “물론 빠른 시일내에 정상복구는 힘들 것이나 확고한 경영개선의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해 체질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Rhodia Korea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코스트 절감과 창의적인 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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